
[New Look] 박그림

PEOPLE
2021 / 06 / 08

조현대

Park Grim: ±Þ’, 꽃 같은 사내 무리

<MSQ48708> 비단에 담채 각 9.5×39cm 2021

이마를 살짝 가리는 짧은 머리칼, 고혹적인 표정과 눈빛, 누구든 
찰나에 유혹해버릴 것 같은 당당한 자태. 박그림은 첫 개인전 
<화랑도>에서 SNS 속 자신의 매력을 한껏 어필하는 게이 남성을 
그렸다. 탱화 기법으로 이 ‘꽃 같은 사내 무리’를 그려 이들의 
아름다움을 제 것 삼으려 했다는 작가. 하지만 그 나르시시즘 또한 
저마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드러냄’이었음을 알아차린다. 
박그림은 이를 계기로 <심호도> 연작을 그렸다. 불교의 ‘심우도(�[�-
)’를 모티프 삼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한 짐승의 이야기다. 그 
짐승은 ‘시스루’ 사라를 걸친 두 남성의 사랑과 증오가 잉태한 
호랑이, 박그림의 페르소나다. 두 번째 개인전 <CHAM; The 
Masquerade>(4. 21~5. 29 유아트스페이스)의 주인공도 이 
호랑이다. 이미 전시장 정중앙에서 <MSQ> 연작 속 게이들의 
끈적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말이다(<호구>). <MSQ>은 
‘=’ 모양으로 배치된 캔버스 두 폭이 한 작품이다. <화랑도> 
게이의 눈과 각각의 취향, 성격이 묻어나는 오브제 문양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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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화면이 하나를 이뤄 불교의 ‘불이(
Œ, 둘이 아닌 하나)’를 
상징하면서, 여전히 헤테로 사회와 단절된 게이 커뮤니티의 
상황을 역설한다. <벨아미>에서는 숱한 알몸이 뒤섞여 난교를 
벌이는 장면이 펼쳐진다. 그득한 욕망만큼이나 잔혹한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의 번뇌가 서려 있다. 작품을 감상하려면 어두운 색의 
반투명 장막을 젖히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 불국토를 
수호하는 ‘인다라망’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은유한다. 불법은 
옷깃만 스치는 사람도 300번을 태어나 만난 귀중한 인연이라 
일러준다. 다시 태어난 호랑이는, 박그림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 그리고, 번뇌하고, 또다시 태어날까?

<심호도-낙류> 비단에 담채 230×130cm 2019

박그림 / 1987년 정읍 출생. 도제식 탱화 수학 
후 동국대 불교미술과 졸업. 불일미술관(2018)에서 
개인전 개최. <SUB_Title>(유아트스페이스 2020), 
<남성모양>(스페이스나인 2020), <Flags>(두산갤러리 뉴욕 
2019) 등 단체전 참여. 앱솔루트보드카아티스트어워즈 
수상(2018). 서울 보덕암 산신탱화(2018), 영덕 옥천사 
연화불단화(2015)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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